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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!

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‘팬데믹’ 상황을 맞이한 요즘

이라 다른 어느 때보다도 건강에 관한 관심이 큰 것 같습니

다. 그래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름대로 생각해 

봤는데, 일단 건강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사실에 주목

하게 됩니다. 어느 한 영역에 문제가 생겨도 우리 건강에 

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.

일단, ‘육’적인 영역이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몸이 건강

해야 건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몸

이 건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살펴보니, 결론부터 

말씀드리자면 잘 먹고, 잘 자고, 잘 살면 됩니다. 이를 조금 

더 그럴듯하게 표현하자면 ‘조화로운 생활 습관’을 갖고 살

면 신체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.

그다음으로 ‘영’적인 영역이 있는데요, 정신과 마음이 

건강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복음 말

씀을 통해 예수님이 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. 그렇습니

다.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‘저마다 자기 형제를 

마음으로부터 용서’(마태 18,35) 하며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

합니다.

그런데 우리는 경험상 잘 알고 있습니다. 나 자신을 위

해서 머리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, 막

상 실제로 용서하고 화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거

의 매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. 어떻게 해야 용서와 화해가 

조금 더 쉬워질까요? 

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저 역시 매일매일 용서와 

화해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저 자신

과 싸워야 하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

어쩌다가 용서하는 데 성공했을 때의 ‘해방감’과 ‘기쁨’을 기

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실제로 용서에는 

강력한 힘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무엇보다도 용서는 

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. 

“그 어느 누구에게도, 과거가 현재를 가두는 감옥이어서

는 안 된다. 과거를 바꿀 수는 없으므로, 우리는 어떻게 해

서든 과거의 아픈 기억을 해소할 길을 찾아보아야 한다. 용

서는, 과거를 받아들이면서도 미래를 향해 움직일 수 있도

록, 감옥 문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여준다. 용서하고 나면, 

두려워할 일이 적어진다.”(프레드 러스킨, 『용서』)  

그와 반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해방감과 기

쁨이 아닌 ‘미움’과 ‘분노’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 경험은 

가르쳐 줍니다. 이런 ‘미움’과 ‘분노’ 같은 감정은 우리 건강

을 실제로 위협합니다. 이것 역시 우리가 경험상 압니다. 

심한 경우에는 잘 먹지도, 잘 자지도 못합니다. 그래서 다

시 한번 강조해봅니다. 참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꼭 “죽

기 전에 자신을 용서하라. 그리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라.”

(미치 앨봄, 『모리와 함께한 화요일』) 아멘!

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용서하는 것이 아닐까요? 용서는 하고 싶은데 용서가 되지 않은 적이 

있었습니다. 예수님께서 죄 없이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셨듯이 저

도 주님께 기도합니다. “주님, 용서하고 싶습니다.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, 잊을 수 있는 은총을 주

십시오.” 홍덕희 아녜스  |  가톨릭사진가회

“ 내가 너에게 말한다. 

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.”(마태 18,2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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